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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175명 교환

등록 2025.03.20 00:14:41

[서울=뉴시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9일(현지 시간) 175명의 포로를 상호 교환했다. 사진은 지난 1월15일 포로교환으로

풀려난 우크라이나인 포로들이 버스로 이동하는 모습.(출처: 젤렌스키 대통령 X(옛 트위터))2025.01.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75명의 포로를 상호 교환했다.

러시아 타스통신,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양국은 19일(현지 시간) 175명의 포로 교환을 실시했다. 러시아는 중상

을 입은 우크라이나군 포로 22명을 추가로 송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쿠르스크 등에서 복무한 군인들이 포함됐

다"며 "우리는 반드시 모든 국민을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석방된 러시아군 포로 175명은 벨라루스에 머무르며 의료지원을 받은 뒤 러시아로 이동해 국방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된

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 포로 175명 상호 교환 계획을 밝혔다.

크렘린궁은 "러시아는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중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군인 23명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로

송환된 인원은 2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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